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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현�

성경을�읽는다는�것을�인문학적으로�중국의�주희의�읽기와�유럽의�렉티오�디비나의�전통을�소개해�

주셔서�"읽기"에�대한�큰�그림을�갖게�해주셔서�감사하고,�성경도�단순한�문자적�읽기를�넘어서�

Context 의�이해와�읽는다는�것의�현상학과�해석학과�윤리학적�의미를�깨우쳐�주셔서�감명�

깊었습니다.�단순히�읽는다는�것에서�끝나지�않고,�이해하고�삶에�적용함을�통하여�진정한�성경읽기를�

훈련하기를�원합니다.�(정규현)�

�

�



김보람�

1장에서�저자는�우리는�성경을�읽고�있는가,�과연�읽는다는�것은�무엇인가�하는�매우�날카로운�질문을�

던진다.�저자는�뉴비긴�목사의�말을�인용하여�우리는�성경을�읽고�있지�않다고�지적하며,�그에�대한�

철학적�근거를�제시한다.�그�예시로,�칸트는�범주는�어떠한�현상들을�문자로�옮기는�데만�사용되며,�

문자를�읽는�다는�것은�경험한�범주를�통해�생각되어질�수�있지만�구체적인�앎을�가질�수�없음으로,�

문자는�현상계에�제한�된다고�설명한다.�가디머�또한�모든�이해는�해석학적�순환과�선판단,�적용에�

의해�가능하다고�말하며�읽는다는�것의�의미를�새로운�지평으로�열어냈다.�이것을�토대로�저자는�

읽는다는�것을�단순히�정보를�얻는�것이�아니라,�알고,�해석하고,�적용하는,�즉�구체적인�삶의�변화로�

정의하고,�우리에게�그렇게�성경을�읽을�것을�권하고�있다.�

2 장은�문자와�책에�대한�부정적�관점을�동아시아�전통과�서양�전통으로�나누어�설명하고�있다.�

플라톤과�장자의�예시를�통해�문자가�가지는�힘�­�약이면서�동시에�독인-�이란�그�문자에�의미를�

부여해�신체화�시키는�것에�있으며,�그�힘을�다룰�때�우리는�상당히�조심해야�한다는�것을�보여주고�

있다.�

3 장에서�저자는�성경이란�무엇인가에�대한�물음에�답하고�있다.�저자는�성경이�사람의�문자이지만�

하나님의�숨결/영으로�쓰인�말씀이라고�이야기한다.�그리고�성경은�우리에게�“지혜(듣는�마음)를�

가지도록�하는�힘”이�있으며,�그�지혜는�“그리스도�예수를�믿는�믿음을�통해�얻는�구원에�이르게”�

한다고�이어�말한다.�또�저자는�성경�읽기의�네�가지�유익함�-교훈,�책망,�바르게�함,�의로�교육함-�에�

대하여�이야기�하며,�성경�읽기�목적을�우리를�하나님의�사람으로�빚어�내어,�모든�선한�일을�위해�

완비되도록�하는�것이라고�정리한다.�다시�말하면,�성경의�지식은�우리를�변화시키는�지식이며�우리가�

하나님의�구속�사역에�동참하는�사람들로�바꾸어�준다는�것이다.�

4장에서�6장은�읽는다는�것이�무엇이며,�읽는다는�것이�우리에게�어떤�의미�인지,�그리고�성경을�

어떻게�읽어야�하는지를�다룬다.�특히�렉시오�디비나�방법을�통해�우리�스스로를�알아가고�거룩으로의�

초대에�응하며,�고난을�“축복”으로�담아내는�것을�제시한다.�

7장과�8장에서는�성경은�어떤�책�인가에�대한�물음에�답하며,�성경을�묵상하면서�“주관적�읽기”�또는�

“객관적�읽기”에�머물지�않기�위해�우리는�성경�전체의�흐름�또는�역사,�장르를�이해해야�하며,�말씀을�

스스로와�공동체에�적용하고,�“공동�독서/묵상”에�힘쓰며,�여러�번역본을�가지고�성경을�이해�하려는�



노력이�필요하다고�말한다.�문학,�역사,�종교와�철학�책도�함께�읽는�것도�인격적�읽기를�위해�

중요하다고�저자는�설명하고�있다.�

9장과�10장은�성경�읽기와�삶의�간격을�좁히기�위해�우리는�지속적인�회개가�필요하며�성령의�

인도하심을�구해야�한다고�설명하면서,�성경은�우리의�사고를�새롭게�하는�창문�그리고�문이라고�

이야기한다.�성경을�읽는�것을�통해�우리는�하나님께로�나아가며,�구체적인�고통을�시작으로�비로소�

사유�할�수�있게�된다는�것이다.�그래서�성경은�우리의�존재�방식이며�양식이라�할�수�있게�된다.�

읽는다는�것을�해부하고,�그�의미와�목적을�덤덤히�도전하는�책이다.�“이미”와�“아직”�사이에서�성경을�

“읽음”으로�사유하는�연습을�해보려�한다.�처음에는�실수가�많겠지만,�언젠가는�나도�자전거를�타고,�

창과�문을�통해�하나님께�나아갈�수�있지�않을까.�


